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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정에서바라본정원모습 누정초입에서연못너머로보이는누정은푸르름이가득하다.

명옥헌(鳴玉軒)은연못에흘러드는물소리가구슬소리

같다하여붙여졌다.다분히시적이다.운치가그만이다.실

제옥구슬소리같지아니하여도이름만들어도구슬이흘

러내리는소리가연상된다. 자꾸귀를기울이게된다. 자꾸

귀를세우게된다. 요즘처럼삿되고번잡한소음넘쳐나는

세상에가만가만음미하고싶은소리다.

세상만물은절정의때가있다.흔히들피크라고한다.절

정의순간은아름답다.누가봐도아름답다.가장이름에값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절정의 순간을

기억하고상찬한다. 마치그것이모든것인양착각하고치

부한다. 절정만을기억하는세상, 최고만을기억하는세태

는그리좋은것은아니다. 모든것이, 한순간만을위해존

재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사실명옥헌은 8월중순쯤에찾아야제맛이다. 그때가

승경의지고한품격을느낄수있다. 무더위가다소누그러

져,한낮의열기가꺾인즈음인것이다.붉은꽃망울이불이

난듯산마루를불그스름하게물들이면무릉의세계가펼쳐

지는것이다. 산자락흘러내린물소리아스라이들려오고,

누정을감싼배롱나무의꽃은붉기가그지없다. 온산하에

홍염을토해낸듯한풍경에잠시선자리를의심하고두리

번거리게된다.

명옥헌은 당초 명곡(明谷) 오희도(1583~1623)가 산천

경개를벗하며살던곳에서유래한다. 그의아들오이정이

부친의뒤를이어이곳에은둔하면서지은정자다. 이후후

손이중수를거쳐오늘에이르렀다. 정면세칸, 측면두칸

에중앙에는방이있는구조다. 주변에마루를놓은형식은

소쇄원의광풍각과유사한구조를떠올리게한다.산마루에

지은게아니라살포시자리에들어앉은정자는주변의풍

광과하나인듯절묘한조화를이룬다.

광주에서담양가는길은호젓하다. 바야흐로푸른방초

는더욱무성해지고산야의빛깔은더욱푸르다. 어디에눈

을둬도푸르고푸른풍경과마주한다. 답답한일상을털어

내기위해자꾸만먼곳을보게된다.마음이허공에날리는

연처럼널뛰기를한다.

담양군고서면산덕리후산마을. 초입에잘닦인널찍한

주차장이객을맞는다. 마을안쪽으로들어서면두갈래길

을만난다. 마치로버트프로스트의 가지않은길을맞닥

뜨린것같다. 왼쪽은 후산리 은행나무 가는 길, 오른쪽은

명옥헌가는길이다. 어느편을먼저가도후산마을의절경

을볼수있다. 훗날을위해한길을남겨두고 아니 길은

다른길에이어져끝이없을것같으므로 한길을택할수

밖에없다.

누정은마을안쪽산기슭에자리한다. 아래에서위를올

려다보는형국이다. 배롱나무꽃이무리지어피었으면, 그

홍염의자태를보느라넋이빠졌을텐데, 먼저정자가눈에

들어온다. 다행이다. 절정을피해들어섰기에마주할수있

는본연의풍경이다.

연못너머고갯마루위에살포시자태를취한정자는수

줍은듯애련해보인다.주위를감싼수목은넓은치마를펼

친듯안온하다. 그러나자세히보면누정이풍경을거느린

지세다. 누정을중심으로연못과정원이살뜰히편재돼있

는것이다.

산언덕을다듬어들어선누정앞에서면저멀리들판이

보인다. 시원스레펼쳐진들판은들이치는빛때문에실루

엣처럼보인다. 정자는언덕을중심으로앞의들판과뒤의

산언저리그리고주변의경관을차경하듯거느린다. 시야

를거둬가까운곳으로돌리면연못을에둘러서있는배롱

나무군락이보인다. 배롱나무는멋을부리지않은데도서

있는자태가스스로예술이다.단단하면서도매끄러운그러

면서도곧고구부러진가지의특성은조형적아우라가남다

르다.

알려진대로명옥헌원림은배롱나무꽃이아름답다. 후

텁지근한 열기 아래 고개를 늘어뜨린 붉은 빛깔의 꽃잎은

보는이에게선연한이미지를드리운다. 선계의진경이이

와같을지모른다. 봄날이라선연한붉은꽃은보이지않는

다.외려지천을덮은나무들의잎들로푸르른세상이다.붉

은 화엄은 없지만 푸른 녹음에 차라리 마음은 차분해지고

물빛마저푸르다.

명옥헌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홍명의 명옥헌기 (鳴玉軒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문도중에는오명중(오이정)이라는이가있는데그는

강직한사람이다. 지조를중요시여기기에구차한것에얽

매이지않는다. 뒷산에들어가두어칸집을지었는데뒤로

는샘이있어그물이아래로흘러든다.마치옥구슬이구르

는듯한소리는듣는이로하여금더러운때가씻겨지는듯

한느낌과청량한기운을준다.

누정뒤편에는사시사철솟아나는샘물이있다.물줄기는

가느다랗지만연신솟아나아래로흐른다. 수량은많지않

지만그침이없는물은아래로흘러연못을이룬다.작은연

못이라부르기에는수량도넉넉하고품도제법넓다. 가운

데에는조롱박을엎어놓은것처럼소담한섬이자리한다.

명옥헌은장계정이라는명칭으로도불린다.오희도의아

들오이정의호가장계(藏溪)였던데서연유한다. 계곡을

품은정자 , 또는 계곡을감춘정자라는의미다.이편에서

보면물이졸졸흐르는산골짜기를안았거나, 다른이들에

게는승경을내보이고싶지않아감추었거나, 동일한의미

로다가온다.

명옥헌을알현하고반드시들러야할곳이있다. 후산리

은행나무가그것이다. 누정과은행나무, 얼핏어울리지않

는조합같다. 마을에들어와 가지않은길을환기했던왼

쪽길을택해 300여미터걸었을까. 우람한거인같은은행

나무가비스듬한언덕에서있다. 현자의자태가이런모습

일까.반듯한자세로선은행나무는후대에전하는 기록의

의미로다가온다.

은행나무내력을담고있는오희도후손오상순이쓴 장

계고동기라는글이있다. 은행나무는명곡선생과인조대

왕의일화가전해온다.전남도가펴낸 병암유고 (향토문화

연구자료제10집, 1987)에실린글이있다.명옥헌현판으

로도걸려있다.

나의명곡선생은혼조에두문불출하여십년의도를지

키며늙어서시냇가에손수심고가꾸었으니가히알수있

다. 인조대왕당시정승원두표와더불어시냇가의오동나

무아래말을매어놓은것을보았는데이백년뒤오늘에도

그흔적이완연하다. 한 자리의풍운이당시몇개의벽옥

(碧玉)을띠었으니어찌천지의원기를부지함이요,귀신의

조화가 아니겠는가. 북돋아 심고 그렇고 그렇지 아니함과

능치요절치않고장수함이기이하다. 우리집북쪽동산에

은행나무가있었는데역시그러했다.인조대왕이말을매는

은혜가기이하고계동과더불어다름이없어나아가그느

낌을 아울러 기록하노라. (국윤주, 독수정명옥헌 , 심미

안, 2018)

/글사진=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배롱나무군락에 산자락물소리…무릉도원이예인가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공동기획

호남누정원림-전남 <4>담양명옥헌

조선문인오이정 아버지위해지은정자

방과마루구조 소쇄원광풍각과유사

주위감싼수목 넓은처마펼친듯수려

여름이면수목뒤덮은백일홍꽃절경

뒤편엔사시사철샘물…지친마음 위로

담양에있는명옥헌은조선시대오이정이선친인명곡(明谷)오희도를위해지은정자다.


